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9 월 호 



 

ㄱ  오스오스라오스 

ㄴ    라오스를  
            소개합니다 

ㄷ   활동보고 

ㄹ   개인에세이 





푸딘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잔(의미:Moon) 
후보2. 남 (의미:River) 

“ ” 



푸딘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자이(의미:Heart) 
후보2. 싸이 (의미:Sand) 

“ ” 



푸딘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완(의미:Day) 
후보2. 자이 (의미:Heart) 

“ ” 



푸딘댕 유스센터 (PYC) 스태프인 캄손, 캄밍, 깨오, 시몬이  만들어 준 이름 

선택 받지 못한 후보 이름들! 
 
후보1. 푼(의미:Rain) 
후보2. 남 (의미:River) 

“ ” 



    





 

라오 룸, 몽, 크무. 3민족은 전통,종교,언어,문화 가 모두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몬느아 마을은 몽족이 사는 마을이다.  
우리는 처음 20일 동안 라오스의 공용어인 라오 언어를 배웠지만.. … 다시 몽말을 배우고 있다.   
전통 옷, 식생활, 언어 모두 다른 세 종족이 살고 있는 라오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다채로운 색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수도 비엔티엔주 작은 관광 마을로  
-비엔티엔과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남송(Nam Song)강을 끼고 있으며 우림과 카르스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여행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이후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아주 급격히 늘었고  

-카약킹, 튜빙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ㄱ. 방비엥 다운타운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ㄴ.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다. 



 

 

ㄷ.  플라스틱을 활성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ㄹ. 포장된 도로도 곳곳에 구멍이 나있다. 



 

 

ㅁ.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를 사용하는 문화이다. 



 

 

ㅂ. 라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여 술 문화가 많다. 



 

 

ㅅ. 인사를 하면 누구든 웃으며 반겨준다. 



 

 

ㅇ. 라오 3가지 민족 중, 몽족이 잘생긴 것 같다. 



 

 

ㅈ.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ㅊ. 라오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푸딘댕 

유스센터 

나몬느아 

유스센터 

비앙사마이 

유스센터 

푼숭  

유스센터 

나케 

유스센터 

(미완공) 

푸딘댕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총 
네 개의 유스센터가 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나몬느아,  
 
가장 시설이 좋았던 푼숭,  
 
아사라는 고등학생이 혼자 스태프로 봉사
하는 비앙사마이  
 
마지막으로 이선재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자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모두 ‘우리나라 
개화기 전..?’이라 느꼈던 나케까지! 



 

 

-2003 school bus project 
-2004 opening library 
-2007 PYC opening officially  
- ~2012 컴퓨터, 영어, 도서관, 댄스 프로그램 등의 활동 진행 
-2013. 4~ 현재까지.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4개의 센터를 코디네이팅 하는 역할 

한 때  카페였던 곳. 
우리의 활동은 모두 이 곳에서! 

PYC의 정문 PYC의 정문 
왼쪽 보이는 건물은 도서관, 
그리고 오른쪽은 야외 활동장 



 

 푸딘댕센터 청년대표 
 라온아띠 현지코디 
 PYC 총 관리 
 나몬느아센터 관리 

 PYC 환경관리 
 PYC 문서관리 
 푼송센터 관리 

  5개센터 도서관 총 관리자 
 나케센터 프로젝트 관리자 
 회계 

 카페 운영자 
핸드크랩 관리자 
회계 

 





 

 

-활동: 영어, 컴퓨터, 댄스 
-학생: 70-80명 정도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컴퓨터, 캠페인, 미술 
-STAFF: 남자1, 여자2 



 

 

쿠왕 (20) 마니 (20) 실로 (20) 





 

 

-활동: 영어, 컴퓨터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STAFF들이 휴식하며 각자 아르바이트 중) 
-학생: 20명 정도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컴퓨터, 캠페인, 정규 초등학교 수업 
-STAFF: 남자2, 여자2 



 

 

-활동: 영어, 댄스 
-학생: 20-30명 정도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컴퓨터, 댄스 
-STAFF: 여자1  
 



 

 

-활동: 영어 
-학생: 70-80명 정도 
-라온아띠에게 원하는 활동: 영어, 정규 초등학교 수업 
-STAFF: 남자1 





푸딘댕 

유스센터 

나몬느아 

유스센터 

 우리 라온아띠 네 명은 라오스에 도착한 3일부터 19
일,17일 동안 푸딘댕 유스센터에서 지내며 
 라오스의 여러 가지 문화들; 언어,음식,종교,집, 농사 
등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네 개의 유스센터를 모두 방문하며 앞으로 우
리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 스태
프들과 긴긴 이야기와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었다.  

많은 이야기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 달 동안 네 명이 함께 나몬느아 마을에서 지내
게 되었다. 한 달 후부터 두 명씩 다른 마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몬느아에서의 첫날 밤..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팀원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자는 것이  불편
하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 잠을 못 이루는 우리가 되
었다. 진짜 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다. 



4 Fri 5 Sat 7 Mon 8 Tue 9 Wed 

Breakfast 

& 

Around city 

Orientation 

(histroy of PYC) 
Sharing life cycle 

Learing Lao 

language 

Visit Nakehe 

Youth Center Expectation 

(living) 

Learing Lao 

language 

Lunch & Take a rest 

Vientiane 

To 

Vangvieng 

Role of PYC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y 

Learing Lao 

language 

Look around 

Villge 

Phone, Safety, 

Deposit(passport) 

Learing Lao 

language Join 

Engilsh class 
Project planning Learn Vangvieng 

Dinner 



10 Thu 11 Fri 12 Sat 14 Mon 15 Tue 

Learing Lao 

language  
Go to garden  

Go to temple 

Learn Laos 

culture 

Visit Phonsung 

Youth Center 

Visit Namone 

neua 

Youth Center 

Lunch & Take a rest 

Cleaning 

Phoudindaeng  

Youth center  

  

Learn how to  

cook 
Welcome party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y 

Look around 

Village 

Learning Lao 

language Join 

English class Learning Lao 

language 
Visit Vangvieng 

Learn Vangvieng 

 

Dinner 



16 Wed 17 Thur 18 Fri 20 Sat 22 Mon 

Visit 

Viengsamai 

Youth Center 

Cleaning inside 

room, around 

Evaluation all 

program about  

orientation 

Go to work in 

Nakhe village 

Go to  

village 

Lunch & Take a rest 

Evaluation 

about visit 

Namone neua 

Youth Center 

Fixing fence of 

Phoudindaeng  

Youth center Take a rest 

Working 

in  

Nakhe village 
Take a rest 

Dinner 



  

 

 



 

  



 

  



  



 

  



  



 

  



  



 



 

재원 LA 

예찬 FA 

룡 WOON 

태우 DIN 센터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 
 

” 

 아버지 : 나몬느아 이장님 
 어머니 : 나몬느아 이장님 아내 
 갑쥬아(18) : 학교 기숙사에 사는 남동생 
 빠티아(14) : 볼 살이 귀여운 여동생 
 팽투타우(12) : 축구 좋아하는 남동생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우리 집 거실  

땔감을 쓰는 부엌 

귀여운 여동생 빠티아와 절친 마니아 딘이 사는 그집 

너무 심하게 자연스러운 나의 방 밤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밥 먹는 거실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아빠 
엄마 
빠오쏭(20) : 말 많은 미남  
빠얭(18) : 머리가 다리에 닿는 미녀 
지쏭(17) : 아빠를 쏙 빼닮은 남동생 
여(13) : 언니를 닮아 남자 좀 울릴 여동생 

“ 
 

”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우리 집 거실  내가 쓰는 방 입구 우리집 미모 담당 여동생 빠얭 

땔감을 쓰는 부엌 우리집 전경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삼촌(45) : 노총각이지만 늘 행복한 삼촌 
 엄마 (40) : 약 발라주며 말 걸어주는 엄마 
 마니 (20) : 나보다 어리지만 대단한 실질적 엄마 
 타이(18) : 말이 안 통하면 웃는 남동생 
통 (16) : 축구를 좋아하는 매너 좋은 남동생 
 롱 (14) : 권투상대, 말 안 들어주는 남동생 
 버 (10) : 몽 언어 선생님 남동생 
 팔라이(5) : 나랑 놀아주는 여동생 

“ 

”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우리 집   
가운데 방이 나와  마니가 지내는 방 
왼쪽 방은 남동생들, 오른쪽 방은 엄마와 여동생   전통방식을 살린 부엌&식당 

부엌&식당 내부 마루에서 바느질 하시는 엄마와 이모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아빠(47)  
 엄마 (38) 
 실로 (20) : 우리 집 실질적인 엄마 

 
 

 꺼(15) : 백치미가 귀여운 여동생  
 라 (13) : 인기 많은 여동생 
 봉 (9) : 수줍음 많은 남동생 
 쏭빠오 (7) : 제일 귀여운 남동생  

“ 

” 



 

‘나몬느아’ 마을에서 만난 라온아띠 첫번째 가족 

우리 집 거실  
왼쪽 문이 꺼,실로, 내가 지내는 방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온 사촌들 애교많은 우리 막내 쏭빠오  

거실보다 큰 부엌 내가 온 첫 날 만찬 



ㄱ. 방이 구분되있지만, 천장이 뚫려있다. 

 



ㄴ. 모든 쓰레기는 강에 버린다. 

 



ㄷ. 매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축구시합이 열린다. 

 



ㄹ. 물을 사먹지 않는다. 

 



ㅁ. Primary 영어수업은 배정되어 있는데, 수업은 하지 않는다. 

 



 

ㅇ. 밥을 물에 자주 말아 먹는다. 

물 



 

ㅈ. 여자 아이의 교육은 남자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12살에 시집오셨다는 우리 엄마 



 

ㅅ. 달빛으로 거리를 비추는 나몬느아 



 

ㅈ. 모든 집이 쓰레기를 태운다. 



  



  

 
•문법 
•읽기 
•말하기 

 
•기초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 

” 



“ 
” 



개인에세이를 쓰려고 일기를 한번 쭉 둘러봤다. 처음 며칠 나는 ‘내가 
이 곳에 어떤 의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과연 나는 나의 성장을 기
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나와 다른 건지, 우리와 다른 건지 이 곳 라오스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습관, 생각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것들을 한 
발치 뒤에서 이해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는 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에게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어디까지가 내가 이해해야 
하는 선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을 드러내야 하는 선인지 내 생각이 
욕심은 아닐지 하는 갈등이 크다.  

나몬느아에서의 생활은 내 한국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힘들 것 
같았고 첫 날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이제 이 곳의 
삶이  나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씬을  두르고  수돗가에서 
샤워하는 것도. 우리 가족 8명이 작은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밥상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고양이를 내쫓는 것도. 매일 아침이면 길 바닥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소똥도. 심지어 소똥을 보면서 이 소는 건강이 
안좋네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라오스에 온지 딱 한 달이 됐을 때 한국에 가장 내 친한 친구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많이 변했다고 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
는 분명 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구나’.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으며 즐기고 싶
다. 괜한 걱정 때문에 내 눈앞의 이 멋진 사람들과 광경을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그 삶에 적응하는 건 어떨지, 이 곳에서의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
버리는건 아닐지 문득 떠올린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적어도 이 곳에 처음 도착
했을 때 며칠간 고민했던 ‘내가 이 곳에서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같은 의미 없
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